
급속히 변동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기업이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조건 

 

제2차 세계대전 후로 반세기 동안 세계 각국의 세력도(勢力圖)가 변화하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EU, 중국이 급부상하여 새로운 강력한 세력도를 형성

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즉각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의 경제동향이 즉시 세계에 영향을 미쳐, 우리 

나라의 증시도 거의 미국과 동시에 춤을 추는 상황이 되었다. 

그 중에서 우리 나라의 섬유산업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중국의 부활이다. 청조시대의 중국은, 그 당시의 구미열강이 “잠자는 사자”라

고 평하였으며,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떨어뜨렸다. 

그 후 약 1세기 동안 중국은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빈약한 나라로 전

락하였었는데, 지금은 긴 잠에서 깨어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며,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유럽

에서는 EU 단일기구를 구성하고, 그 동안의 독보적인 미국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통합된 조직으로 미국과 경제, 군사, 외교문제에서 우열을 가려 볼 

만한 세력권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FTA(Free Trade Agreement:자

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게 되자,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서 굴지의 공업국가로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환시세나 인건비 등 생

산원가에 있어서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섬유산업은 각 기업

이 살아 남기 위한 생산의 해외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에 일본의 제조업은 약 14%가 해외이전하였고, 2000년에는 37%가 

해외로 옮겼다. 2005년에는 일본의 전제조업 중 40% 이상이 해외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섬유시장에서 면제품의 수입침투율(輸入浸透率)

은 이미 90%를 넘었다고 한다.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글로벌화는 앞으로 더욱 진행될 것이며, 이로서 기업

차원에서는 저렴한 생산 코스트로 인하여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하는데, 국가

적인 제조력이 저하됨으로써 국력의 저하, 고용력의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서는 자본력이나 신기술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동안은 기업이익을 볼 수 있겠으나, 이들이 고갈하면 기업이익도 끊어

져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3개 원칙이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① 생산 코스트가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시황을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대처하여

야 한다. 

③ 자사와 타사와의 생산 코스트 비교, 차별화기술의 비교를 항상 계속하

여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 


